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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기근이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의 굶주림에 방치할 수는 없었다. 애굽의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사실상 베냐민을 포기했던 야곱에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 

전해졌다. 시므온도, 베냐민도 무사하고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다. 야곱은 

어리둥절했다. 요셉은 이미 죽었고 시므온에 이어서 베냐민 마저 잃을 각오를 했는데 모두 살아 

있다니. 게다가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요셉이 보내온 

애굽의 의전용 전차를 보니 자식들의 말이 믿어졌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창세기 46:1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나이가 백삼십 세가 

되었으니 다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 전에도 길을 떠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밤, 꿈을 꾸고 일어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나 백삼십 세가 된 노인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 두려울 뿐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창세기 46:3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할머니 사라를 파라오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했었다. 집안 대대로 애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 창세기 46:3-4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야곱이 벧엘에서 드렸던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 

언제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늘 동행하셨다. 

벧엘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벧엘로.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약속하셨다. 야곱이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이제 남쪽으로 갈 때에도 동행을 

약속하셨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한다. 현지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걱정하면서 먹고 쓸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올 날 까지 염려하며 여정을 준비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준비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정말 그렇다. 


